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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권신혁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

율 추이를 언급하며 "지난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올라가 고무적"이라고 했다.

조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무능한 내란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어 구석구석까

지 청소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갖고 투표에 임하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반성도 사과도 없고 '윤어게인 내란사태 돌아가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로 돌아가자'는 과거 회기 세력에

대해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윤어게인, 박어게인, MB(이명박)어게인을 외치는 이분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본부장은 이어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전북과 서울, 부산 북갑의 상대 진영 출마자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와 관련해서는 "(김 후보가) 당선되면 (전

북도지사 직은) 재선거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이 (현금을 줬다고) 인정한 것만 70만 원이고, 우리가 확인한 것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당선 이후 복당할 것이라는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과거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했고 (민주당이 대선 때) 대

사면 조치를 해줬다. 당이 한 번은 용서하겠지만 두 번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나"라고 했다.



조 본부장은 회의장에 '무소속 김관영의 6대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판넬을 들고와 설명하기도 했다. 김 후보의 ▲민주당 제명

이 자신에게만 가혹 ▲정청래 대표의 개인 결정으로 제명 ▲이재명 대통령과 무소속 출마를 교감 ▲ 현금 살포가 당선무효형

사안 아냐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영입인재 1호 ▲스스로 '진짜 민주당'으로 포장 등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조 본부장이 28일 밤 전북도당으로 지역 후보들을 소집해 일부 참석자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더 일찍 왔으면 좋

았을 텐데 사전투표 전날 와서 아쉽다고 말한 분은 있었다. 똘똘 뭉쳐 원팀으로 나가자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는 "어제 토론 과정에 확인했지만 안전 감수성이 정말 떨어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

다"며 "또 (오 후보 측이) 댓글팀을 구성해 모의하고 가동했다는 정황이 있고 (사실이라면) 형법상 심각한 상황이 된다. 정확하

게 수사해서 처벌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을 따

라 하는 아류 정치인"이라고 했다.

반면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서는 "TV 토론이 화제가 됐는데 당대표와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

원과 장관 지낸 두 정치인(박민식 국민의힘·한동훈 무소속 후보)과 토론해 두 후보를 압도했다"며 힘을 실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는 30일 김용남 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당 선대본부장단 회의를

여는 배경에 대해선 "우리 당이 공천한 후보를 어떻게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겠느냐는 판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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